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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어워드 Top 30 선정 

● 전 세계 95 개국에서 780 개 기업이 지원해 최종 파이널리스트 30 곳 선정  

● 노을의 혁신적인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아 

 

2025 년 5 월 21 일 – AI 기반 혈액 및 암진단 전문기업 노을 주식회사(대표 임찬양, 

이하 ‘노을’)는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인 한국 기업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주관하는 2025 WIPO 글로벌 어워드에서 

전 세계 Top 30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다.  

 

 

 

[사진: AI 기반 혈액 및 암진단 전문기업 노을이 2025 WIPO 글로벌 어워드 Top 30 로 

선정되었다.]  

 

WIPO 글로벌 어워드는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과와 공로를 축하하기 위한 상으로 올해는 역대 

최다인 95 개국에서 총 780 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 개 기업이 WIPO 

사무국에 의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다. 

 

노을 임찬양 대표는 “노을이 WIPO 글로벌 어워드 Top30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에 기반한 노을의 

비즈니스 노력이 수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을 대표해 글로벌 혁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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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글로벌 어워드 Top30 파이널리스트는 지원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IP 

포트폴리오의 적합성, 글로벌 IP 전략, 사내 IP 문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노을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 분야에서 노을만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지식 재산 전략을 통해 글로벌 진단 접근성 향상 및 암 정복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진단 

솔루션 ‘마이랩 플랫폼(milabTM Platform)’을 개발, 상용화할 수 있었다. 

 

WIPO 어워드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르셀로 디 피에트로(Marcelo Di Pietro) 국장은 

“올해의 Top30 파이널리스트는 지적재산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 

기업은 창의성과 IP 권리를 결합해 비즈니스와 세상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 노을의 수상을 축하했다.  

 

노을은 바이오 및 의료 엔지니어링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및 국가를 위한 현장형 진단 솔루션인 마이랩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마이랩은 

말라리아 진단, 혈액 분석, 자궁경부세포검사가 가능한 신속 현장 진단 플랫폼으로 중앙 

랩으로의 검체 이동이 필요 없어 사용성이 매우 높다. 노을은 머신 러닝, 기계설계, 혈액 

및 세포 염색 기술을 포함한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의료 자원 취약 

지역에서도 진단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 WIPO 글로벌 어워드 Top 30 파이널리스트는 WIPO 

웹사이트(https://www.wipo.int/en/web/awards/global/202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우승자는 2025 년 7 월 11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66 차 WIPO 총회 기간 

중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https://www.wipo.int/en/web/awards/global/2025

